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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장경태)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장경태는 2025년 11월 25일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준강제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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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

며, 국회의원 장경태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

하고 있던 모습이 11월 27일 언론(TV조선)보도를 통하여 밝혀짐.

다. 국회의원 장경태는 사과는커녕 성추행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고, 피해자를 무고

죄로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음.

라. 이에 피해자는 국회의원 장경태의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와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협박 등에 대한 사실을 직접 언론(TV

조선) 인터뷰를 통해 재차 밝히며 2차 가해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였음.

마. 국회의원 장경태의 거짓해명과 2차 가해 행위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의 품격을 떨어트린 행위임.

바. 따라서 국회의원 장경태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

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



- 3 -

계할 것을 요구함.


